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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임신부  626-215-7224 

전교수녀  213-804-9151 

평협회장  310-408-1443 

연령회장  310-749-8942 

사 무 실  310-326-4350 

주일미사 

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

평일미사 

월,화 미사없음 

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

가족미사  오전 9시 30분 목,금 오전 9시 30분 

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

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

  우리는 오직 하느님 은혜로 인해 축복자가 되는 것이

다.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느님 은혜로 인해 명령할 수 

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. 축복의 힘도 그렇듯이 저주의 

힘도 그렇다. “어머니의 저주는 집을 쓰러뜨리고” 생명

도 안녕도 앗아간다고 하였다. 이렇게 자연에서 그 본을 

보인 것이 은총에서 그 완성을 찾는다. 왜냐하면 결국 참 

축복에서 구현되고 본격적 축복을 통해 흐르는 것은 자

연에는 비치기만 하는 하느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이다.  

  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가지고 축복하신다. 축복으로 

스스로를 내주신다. 그의 축복은 “천주성에 참여”하도록 

신적 생명을 낳는다.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

푸시는 은혜이며 순전한 선사이다. 하느님이 십자의 표

시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이런 것이다.  

신적 축복의 이 힘을 하느님은 당신을 대신하는 이들에

게 부여하셨다. 부모들은 크리스천 혼인에서 이 힘을 얻

고 사제는 성품의 신비에서 이 힘을 얻는다. 세례의 신비

와 견진의 왕다운 사제직에서는 “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

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

이 사랑하는” 이에게 이 힘이 주어진다. 하느님은 이 모

든 이에게 당신 생명으로써 축복할 힘을 각자의 사명에 

따라 따로 주신 것이다. 

   축복은 손으로 표현된다. 견진이나 서품 때는 위로부

터 드리우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머리에 손을 

얹는다. 또 손으로 이마나 온몸에 십자성호를 그어 하느

님의 풍만한 은총을 내리게 한다. 베푸는 일은 본시 손이 

맡아 하기 때문이다.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도 손이고 주

는 것도 손이다.  

  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성사인 성체를 모셔들고 하

는 강복이 그 극치를 이룬다. 거기에는 깊은 경건으로 신

비 앞에 조아리는 마음이 깃들여야 한다.  

축  복 (2) 

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 
 

◎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. 나팔 소리 가운데  

    주님이 오르신다.                       (시편 47, 2-3. 6-7. 8-9) 

○ 모든 민족들아, 손뼉을 쳐라.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 

    여라.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, 경외로우신 분, 온 세상의 위 

    대하신 임금이시다. ◎ 

○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.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 

    이 오르신다. 노래하여라, 하느님께 노래하여라. 노래하여라,  

   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. ◎ 

○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,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.  

   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. 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 

    으신다. ◎ 

 

◎ God mounts his throne to shouts of joy: a blare of  

    trumpets for the Lord.              (Psalm 47:2-3, 6-7, 8-9) 

○ All you peoples, clap your hands, shout to God with  

    cries of gladness, For the LORD, the Most High, the  

    awesome, is the great king over all the earth. ◎ 

○ God mounts his throne amid shouts of joy; the LORD,  

    amid trumpet blasts. Sing praise to God, sing praise;  

    sing praise to our king, sing praise. ◎ 

○ For king of all the earth is God; sing hymns of praise.  

    God reigns over the nations, God sits upon his holy  

    throne. ◎ 

 

사무실 업무시간 

월,화,토 휴무 

수,목,금 8:30am - 12:30pm 

주일 8:30am - 12:30pm 

입당 : 137      파견 : 140 (다해) 주님 승천 대축일 



 

본당 소식 

▶ 성령강림대축일 미사 

   일시 : 6월 7일(토), 오후 7시  

            6월 8일(주일), 오전 11시 (미사 한대만 있음) 

 

▶ 45주년 본당의 날 행사 

   백삼위 한인성당은 현재 토랜스로 이전하기까지 많은 변화를 

   겪어왔습니다. 이러한 여러 변화 속에서 기쁨과 도전, 갈등과 

   치유를 경험하며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왔습니다.  

  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사제, 수도자, 그리고 신자 모두의 헌신 

   과 노력이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 

   이번 ‘본당의 날’을 계기로 우리 본당은 진정한 성령 공동체 

   로 나아가고자 합니다.   

   특히 6월 8일 성령강림대축일을 ‘본당의 날’로 새롭게 지정  

   하여, 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 

   합니다. 

   일시 : 6월 8일(성령강림대축일), 오후 12시 - 4시 

   장소 : 친교장 

 

▶ 백삼위 예술작품 전시회 (날짜변경) 

   본당의 날(6월 8일)을 맞이하여 신자들의 예술작품(서예,  

   그림 등)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. 작품전시를 원하시는  

   분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기재하여 

 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학생들의 작품들도 환영합니다.  

   신청마감 : 6월 8일(주일) 

   제출일자 : 6월 14일(토), 오전 10시 

   제출장소 : 강당 

   전시기간 : 6월 15일(주일) - 29일(주일) 

   Reception : 6월 15일(주일) 오후 1시 - 3시, 강당 

   문의 : 이명렬 라파엘 ☎ 310-749-0278 

 

  

 

 

 

 

    

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

우리들의 정성 

▶ 2025년 희년(Jubilee) 캠페인 

   1)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

   2)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

   3)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

 

▶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

   일시 : 6월 1일(주일), 교중미사 후 

   장소 : 강당 

 

▶ 주일학교 

   1) 종업식 : 6월 1일(주일) 

   2) 개학일 : 8월 24일(주일)  

   3) 25-26학년도 등록 : 8월 3일(주일) - 17일(주일) 

       등록시간 : 오전 9시 30분 가족미사 후 - 오전 11시 

       등록장소 : 주일학교 교무실 (직접 등록만 가능) 

       등록요건 : 꾸준한 미사참석, 학부모 주일학교 봉사 

   문의 : 교장 송현지 레이첼 ☎ 310-658-4489 

 

▶ 25-26학년도 한국학교(매주 토요일수업) 등록 개시  

   1) 종업식 : 6월 1일(주일), 오후 3시 30분 

   2) 개학일 : 8월 23일(토), 오후 2시 - 5시  

   3) 한국학교 교사모집 

   문의 : 교장 이유정 마르타 ☎ 310-722-0175 

            103skccks@gmail.com  

 

 

 

   

 

            

 

강순복 구자윤 김병태 김선영 김숙자 김충섭 나경흠 

박진숙 박진희 안재만 이경태 이성희 이재정 장경숙 

정규숙 정은아 조준제 최재은 이민상 익   명  

교 무 금  $    2,670.00  

주일헌금  $    2,512.00  

감사헌금  $    1,100.00  

합      계  $    6,282.00  


